
  
그림1. 외국인의 국내 주식순매도 확대가 중요 원화 약세 재료  그림2. 90달러선까지 급락한 WTI 가격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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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동향: 약세 재료만 반영하는 원화  

– 달러화는 보합세를 이어감. 국채 금리 급등에 따른 불안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이란간 종전 협상 기대감이 재차 부각되면서 달러화는 보합권 등락을 유지함 

– 유로화는 주 초중반 국채 금리 급등과 파운드화 약세 및 5월 PMI지수 부진 

등으로 약세 폭을 확대했지만 이란 리스크 완화 기대감으로 반등하면서 

전주대비 약보합세를 보임 

– 엔화도 소폭 약세를 보임. 다카이치 내각의 추경 편성 소식과 이란 불안감 등이 

약세 압력으로 작용함 

– 위안화 가치는 3주만에 다시 강세 전환됨. 미-중 정상회담이 큰 잡음없이 

마무리된데 따른 안도감이 강세 재료로 작용함 

– 호주달러도 소폭의 약세를 보임. 4월 실업률이 시장예상치를 상회하면서 

호주달러 약세 압력이 확대됨     

– 원화 가치만 유독 큰 폭의 약세를 보임. 주가 랠리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확대, 이란 불확실성 그리고 배당금 송금 수요 등 약세 재료만이 

부각되면서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상승함 

 

금주: 이란 리스크 해소 시 달러-원 환율 반락의 계기        

– 미국-이란간 종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은 달러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특히,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합의할 

경우 유가 급락 등으로 비달러 통화, 특히 아시아 통화가치의 반등이 기대됨. 다만, 협상이 기대와 달리 타결에 실패할 경우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재개될 수 있음은 유가 및 달러 급등으로 나타날 것임. 금주 글로벌 외환시장의 초점은 미국-이란간 종전 

협상 타결 여부임  

– 미국-이란간 종전 협상 타결 여부에 따른 금주 달러-원 환율은 큰 변동성을 보일 것임. 금주 달러-원 환율 밴드는 

1,470~1,540원으로 예상함   

5월 22일
종가

전주 대비
(%)

전년말 대비
(%)

달러화 지수 99.2 -0.05 0.93

유로-달러 1.160 -0.19 -1.22

달러-엔 159.2 0.28 1.58

역외 달러-위안 6.80 -0.23 -2.54

호주달러-달러 0.71 -0.32 6.80

달러-원 1,517.6   1.34 5.43

달러-원 환율 종가는 익일 2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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